
17. 한운성(韓運聖)

1802(순조 2)∼1863(철종 14) 조선 후기의 유학자.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문오(文五), 호는 
입헌(立軒)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글씨를 잘 썼다. 초시(初試)에는 급제하였으나 과거
시험에는 실패하였다. 그는 과거시험을 버리고 자신을 위한 학문에 침잠하였다. 부모상을 마
친 후에 매산 홍직필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정헌(定軒) 이종상(李鍾祥, 1799~1870)과 편지
왕래로써 심성설(心性說)을 논하였다. 이종상은 경주 출신으로, 진사시에 합격한 뒤 장릉참봉
에 임명되었으며, 이어 돈녕부주부·한성부판관·용궁현감·강원도사 등을 역임하였다. 
1862년에 삼정(三政)의 문란으로 농민들이 크게 일어났을 때, 그는 세상이 피폐한 것을 걱정
하고 탄식하였다. 철종 13년에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을 전국의 선비들에게 문의했는데, 이때 
한운성이 환폐(還弊)·결폐(結弊)·군폐(軍弊)의 시정대책을 올렸을 때는 왕으로부터 책자를 상으
로 하사받았다. 그는 서양학문이 국내에 확산되자 이를 사설(邪說)이라고 규정하고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한운성의 저서로는 입헌문집(立軒文集)이 있다. 
입헌문집은 조선 후기의 학자 한운성의 시문집이다. 16권 8책으로 활자본이다. 아들 한석찬
(韓錫瓚)과 한석관(韓錫瓘) 등이 간행하였다. 서문은 없고, 권말에 이응진(李應辰)의 발문이 있
다. 현재 규장각 도서·성암고서 박물관과 연세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권1∼3에는 시 354수, 권4∼13에는 서(書) 366편, 권14에는 서(序) 6편, 기(記) 16편, 발(跋) 
6편, 권15에는 제문 14편, 애사 1편, 축문 5편, 묘갈문 2편, 묘표 1편, 시장(諡狀) 1편, 권16
에는 소(疏) 2편, 잡저 12편, 부록으로 행장·묘갈명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시체별로 분류되지 않았고, 대체로 저작 연대순으로 배열되었다. ｢과삼탄(過三灘)｣·｢춘야
유감(春夜有感)｣·｢강상만음(江上謾吟)｣·｢차공암팔영(次孔巖八詠)｣·｢석지정사28운(石芝精舍二十
八韻)｣ 등이 역작이다. 칠언율시가 대부분이며, 자신의 빈한하고 불우한 신세를 적절하게 그려
내고 있다. 그의 시는 애써 고심하며 읊은 흔적이 많고, 독특한 풍취가 있다기보다는 무미건
조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서(書)는 이 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모두 130여 명에게 보낸 편지다. 스승인 홍직필에게 
보낸 편지는 스승을 받들어 그 뜻을 지키겠다는 다짐과 학문하는 방법, 예법에 대해 질문, 토
론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저자는 사서 외에 백가서(百家書)에도 두루 정통하였다. 중용과 대
학에 더욱 공을 들여 늙어서까지 매일 독송하였다고 한다. 특히 예론에 조예가 깊었다.

잡저 가운데 ｢예설변(禮說辨)｣은 당시 논란거리였던, 철종이 왕위에 오른 뒤의 헌종 등에 대한 
칭호 문제를 해명한 것이다. 2,500여 자에 이르는 방대한 이 글은 저자의 예학의 깊이를 가늠
케 하는 좋은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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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홍이우(洪理禹) 

1815(순조 15)~1880(고종 17) 조선 후기 유학자. 자는 문표(文杓), 호는 만백(晩柏)이다. 저서
로는 만백문집(晩柏文集)이 있다.

만백문집은 조선 후기의 학자 홍이우의 시문집이다. 8권 2책으로 목활자본이다. 1897년 홍
주후(洪疇厚)가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김준영(金駿榮)의 서문과 권말에 홍건(洪楗)의 발문
이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고려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권1에는 시 11수, 권2∼4에는 서(書) 66편, 권5에는 잡저 1편, 권6·7에는 잡록(雜錄) 9편, 서
(序) 4편, 기(記) 2편, 제문 5편, 애사 1편, 행장 2편, 권8에는 어록(語錄)과 부록으로 집촉록
(執燭錄)·행장·묘갈명·제문·만사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끝에 저자의 아우인 홍이호(洪理
鎬)의 송서유고(松墅遺稿)가 합본되어 있다.

서(書)는 스승 홍직필(洪直弼)·조병덕(趙秉悳)·임헌회(任憲晦)와 신응조(申應朝)·박원길(朴元吉)·
전우(田愚) 등 당시 석학들과 주고받은 서한으로, 경전 및 성리학에 관한 논술이 많다. 잡저의 
｢만록(漫錄)｣은 체계 없이 붓 가는 대로 쓴 것인데, 주로 경전의 요지를 인용해 서술하였다. 
그는 명덕(明德)의 본체는 사람과 짐승이 같으나 기질의 온전함과 치우침의 차이가 있음을 도
표와 아울러 설명하였다.

잡록의 ｢양반설(兩班說)｣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양반의 명칭을 현인을 위주로 하지 않고 지체가 
높은 귀인을 위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였다. ｢풍수설(風水說)｣에서는 묘지를 택
해 죽은 부모를 안장하는 것은 그 목적이 ‘종족을 보존하고 가정을 마땅하게 하는데(保族宜
家)’에 있는데, 풍수설을 전적으로 믿고 무례하게 망동하면 설령 길지(吉地)를 얻는다 해도 도
리어 해를 받게 되니 사욕을 이기고 선의에 따를 것을 강조하였다.

그밖에 송서유고 가운데 잡저의 ｢변실욕허욕설(辨實欲虛欲說)｣·｢논천지인물(論天地人物)｣ 등
은 심성철학(心性哲學)을 이해하는데 참고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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